
가을 저녁 산장에서

왕유/이원섭 역1

비 개고 난 다음

산중에는

가을빛

나날이 짙어가

소나무 사이로

달빛 비치고

맑은 샘물

돌 위를 흐른다.

대숲이 버석이더니

빨래꾼 돌아오고

고깃배 지날 적

흔들리는 연잎

꽃은

질테면 져라.

임은

나와 함께 계시리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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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이원섭의 역시 제목은 그냥 ‘가을’이다.



추흥

두보/두시언해

옥같은 이슬에 신나무 수풀이 떨어져 헤어지니

무산 무협에의 기운이 소삼하도다.
가람 사이의 물결은 하늘에 겸하여 솟고

변새 위의 바람과 구름은 땅에 이어 아득하도다.
포기의 국화가 두 번 피므로 다른 날 붙여 우노라.
외로운 배를 한 번 매어 있으니 고원에 가고저 하는 마음이로다.
추운 젯 옷을 곳마다 가위와 자로 지음을 재촉하니

백제성 높은 데서 저녁 방아를 빨리 짓놋다.

玉 ᄀᆞ튼 이스레 싣나모 수프리 ᄠᅳᆺ더러 ᄒᆡ야디니

巫山과 巫峽엣 氣運이 蕭森ᄒᆞ도다

ᄀᆞᄅᆞᇝ ᄉᆞ이옛 믈겨른 하ᄂᆞᆯ해 兼ᄒᆞ야 솟고

邊塞ㅣ 우흿 ᄇᆞᄅᆞᆷ과 구르믄 ᄯᅡ해 니어 어득ᄒᆞ도다

퍼기옛 菊花ㅣ 두 번 픠거널 다ᄅᆞᆫ 날 브텨 우노라

외ᄅᆞ왼 ᄇᆡ를 ᄒᆞᆫ 번 ᄆᆡ야 이쇼니 故園에 가고져 ᄒᆞ논 ᄆᆞᄋᆞ미로다

치운 젯 오ᄉᆞᆯ 곳마다 ᄀᆞ애와 자콰로 지오ᄆᆞᆯ 뵈아ᄂᆞ니

白帝城ㅅ 노ᄑᆞᆫ ᄃᆡ셔 나죗 방하ᄅᆞᆯ ᄲᆞᆯ리 딘놋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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